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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대졸 이상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다중역할 수행을 위한 대

처전략의 군집을 도출하고, 이 군집들 간 맥락적 변인, 개인특성, 다중역할 수행 경험 및 만

족도 및 직무소진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중역할을 수행하기 위

한 각기 다른 대처 전략을 쓰는 취업모들의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들을 발견함으로써 각 군

집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의 방법을 모색,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다중역할 대처전략

의 6가지 군집이 도출되었는데, 각각 ‘탈 역할 전략집단’, ‘가족 내 대처전략집단’, ‘낮은 자

기보상 전략집단’, ‘낮은 인지적 재구조화 전략집단’, ‘적극적 대처전략집단’, ‘소극적 대처전

략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집단별로 가족관련 맥락적 변인에서는 모의 연령 및 자녀의 연

령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일 관련 맥락적 변인에서는 직업인 역할 선택의 

자발성과 경제활동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개인특성인 지각된 통제감 수준

에서 유의미한 집단차이가 나타났다. 다중역할을 수행할 때 개인이 지각하는 긍정적 효과에

서는 군집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부정적 효과에서는 하위 요소 중 가족-일 이점을 제외한 4

가지 하위요인에서 군집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집단에 대한 이해를 더

욱 풍부히 하였으며, 각 집단에게 더욱 적절한 차별적 개입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다중역할, 대처전략, 유자녀 직장여성, 일- 가족, 군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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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 많은 여성들이 일에서의 활동 영

역을 넓혀가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49.4%에서 2018년 6월 기준 53.7%까지 

증가하여 절반을 넘어섰다(통계청, 2018). 이러

한 변화와 더불어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남

녀가 함께 해 나간다는 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고는 하나, 여전히 가정영역에서의 일인 가사

와 육아에서의 실질적 역할은 남성보다는 여

성이 더 많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

의 육아휴직 이용 비율이 2009년 502명에서 

2017년 12,043명으로 24배가량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4.5%에 머물고 있다(헤럴드경제, 2018.8.13.). 

또한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시간에 있어서

도 2014년 남성 41분, 여성 193분으로 십년 전 

남성 32분과 여성 208분에 비하여도 크게 달

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4). 

따라서 일하는 여성은 여전히 가정과 직장에

서의 역할을 모두 해내기 더욱 버거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 여성들이 

일과 가정에서의 여러 역할을 병행하는 다중

역할 수행의 어려움들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

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다

중역할과 관련한 연구들은 다중역할갈등의 경

험 그 자체에 대하여 규명하거나, 다중역할갈

등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과 다중역할갈등으

로 인한 결과변인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어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다. 선행변인으로서 갈

등을 왜 경험하는가(개인의 성격특성; Aryee, 

Srinivas, & Tan, 2005 ; Wayne, Musica, & 

Fleeson, 2004, 사회적 지지; Greenhaus & Powell, 

2006), 결과변인으로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심리적 고통, 직무만

족, 이직, 삶의 만족,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 

(eg. 김신희, 양은주, 2012; Frone, Russell, & 

Copper, 1992; Ganginis Del Pino, 2011;  Higgins, 

Duxbury, & Irving, 1992)와 같은 인과론적 접근

이 주를 이뤄왔던 것이다. 이처럼 다중역할갈

등의 경험이 연구의 중심이 되었을 경우 갈등

이라는 부정적 변인 자체를 더 이해하는 데에

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다중역할을 수행하

며 갈등을 덜 경험하거나, 또는 갈등을 잘 견

뎌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수한 전략이나 

노하우 등에 대하여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

계에 부딪힌다. 

다중역할갈등에 집중한 초기 연구들은 갈등

이 줄어들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 일-

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은 같은 차원에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이 다른 독립

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김

수정, 이혜진, 김유진, 박지은, 유성경, 2012; 

Grzywacz, 2002; Grzywacz & Butler, 2005; Wayne 

et al., 2004). 따라서 갈등의 현상 자체에 초점

을 두기 보다는 연구자의 관심을 더욱 긍정적

인 차원인 향상으로 이동시키면 전자의 경우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적응에 기여하는 요소들

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역할 갈등이라는 

부정적인 경험을 개선하고 향상을 증진하는 

개개인의 노력으로서 다중역할 갈등에 대한 

‘대처’에 주목하였다. 다중역할갈등대처에 대

한 이해는 스트레스와 일-가족 갈등을 경험하

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필수적인 부

분이다. 대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

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균형을 회복하고 더 향상된 적응을 이루는가, 

또는 그러지 못하고 부적응의 상태에 머무르

게 되는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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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2006; 정민자, 1983). 다중역할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은 일-가족 갈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Ganginis Del Pino, 2011), 스트레

스 원과 일-가족 갈등의 결과물을 매개 또는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

영주 등, 2013; Aryee et al., 1999; Pearlin & 

Schooler, 1978). 또한 개인의 특성으로서의 대

처는 일-가족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유성경, 한영주, 조윤진, 

2011) 대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타

당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효과적이고 적절

한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의 적응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여겨왔고, 하여 어떤 

대처방식이 개인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밝혀내고자 노력해 

왔다(최해연, 2013; Folkman & Moskowitz, 2004). 

Costa, Somerfield & McCrae(1996)는 대처양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떤 개입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개

인의 대처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자들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처를 사용하는 것이 

갈등수준을 낮추고 우수한 적응에 도움이 되

는지를 밝히는 것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우선, 대처방식과 갈등의 해소/감소가 서로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처방식과 갈등 사이에 절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Rotondo, Carlson & Kincaid, 

2003). 또한, 어떠한 대처전략이 갈등을 줄여

준다는 인과를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대처전략

의 효과성을 조절하는 변인들이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의 영향을 고려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개별적 대처방식들의 수준을 사용하여 접근해 

온 한계가 있었다. 어떠한 대처방식을 더 많

이 사용하는가, 또는 적게 사용하는가를 측정

하는 것은 특정 대처방식의 양이 많거나 적은 

경우 반드시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가정이다. 그러나 특정 대처방

식을 얼마나 많이, 또는 자주 사용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적응을 예측하는데 충분히 유

용하지 못하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

혀지고 있다. 가령, 신효정, 최현주, 이민영, 

노현경, 김근화, 장유진과 이상민(2012)의 연구

에서는 특정 대처방식이 단독으로는 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했지만 다른 대처방식

과 함께 작용할 때에는 적응을 유의미하게 예

측하였다. 또한, 최해연(2013)은 선행연구들의 

대처방식들의 효과성이 일관적이지 않음을 지

적하며 대처 양식들간의 관계 패턴을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대처 방식들이 개별적으로 고

유하게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대처방식들 간 

상호의존성을 갖고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대처방

식들 간의 조합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신효정 등, 2012; 최해연, 

2013; Dewe, 2003; Murphy,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역할갈등이라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을 개인의 적응과

정에 대한 이해와 연결 짓는 방법으로서 대처

전략의 조합 패턴을 살펴보기 위한 접근이 유

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다중역할로 인

한 부정적인 경험이 유발되는 상황에 대한 대

처전략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상황

적 맥락을 한정한 상태에서 다중역할갈등 대

처전략의 패턴을 확인하면, 한 맥락에서 사용

하는 다양한 대처전략의 수준을 함께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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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동시에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일관된 대처전략 선택의 성격 또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

라 유자녀 직장여성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들

의 조합이 어떠한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먼

저 확인하고자 한다. 

대처전략들의 조합에 따른 다양한 군집들이 

발견되면 다음으로는 더 긍정적인 경험 및 적

응을 예측하는 다양한 정보들에 접근하기 위

하여 이러한 군집들에 속한 개인이 다중역할 

수행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고, 이들이 다중역할 수행과 관련한 

맥락적, 인지적 특성 및 개인적 특성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중역할 갈등 대처전략과 관련한 일-

가족의 맥락적 요인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적 

요소들이라 볼 수 있는데, 많은 대처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던 학자인 Aldwin(2015)는 대

처전략 사용에 있어 상황적 결정 요인이 중

요한 고려사항이 된다고 하였다. Greenhaus와 

Beutell(1985)은 다중역할갈등을 유발하는 다양

한 맥락적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일의 

영역에서는 근무시간이나 탄력적 근무시간 등

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가정의 영역에서

는 어린 자녀, 자녀의 수, 배우자의 취업 유무 

등이 중요한 맥락적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가족 관련 변인 중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어

릴수록 부모들이 더 많은 돌봄이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부모는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utell & Greenhaus, 1980; 

Greenhaus & Kopelman, 1981). 또한 자녀를 포

함하여 가족의 수가 더 많아질 경우에도 요구

되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일-가족 갈등을 경험한다고 한다

(Keith & Schafer, 1980). 또한, 일의 영역에서는 

근무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과부하의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가족 갈등이 더 증가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Hall, Gordon, 1973). 

따라서 자녀의 나이 및 자녀의 수, 그리고 주

당 근무시간을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에 영향

을 끼치는 맥락적인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 또한 맥락적 상

황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족생활

의 유지를 위한 경제적인 자원이 부족한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에 뛰어들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일-가족 향상에 있어 경제적인 이점을 지각할 

확률은 높지만 일과 가정의 상황을 적절히 조

절할 수 없는 정도의 업무량이 요구된다면 갈

등을 경험할 확률은 높아질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절대적인 

소득수준을 측정하는 것 보다 주관적인 인식

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 보았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만족감과 관련해서는 개인

이 기대하는 가계의 경제적 수준이 더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Dean, 

Carroll & Yang, 2007).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 

경제적 필요성에 대하여 측정하고, 더불어 일

을 해야 하는 필수적인 맥락을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함께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인 역할 선택의 자발성에 대하여도 함께 

확인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군집들 간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지각된 통제감(perceived control)의 차이를 검증

하고자 한다. 지각된 통제감은 이는 한 개인

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그 결과물에 대

하여 개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영향력을 미

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Chorpita, Barlow, 



우영지․이기학 / 취업모의 다중역할수행 대처전략에 따른 다중역할 경험 및 태도수준 비교 연구

- 689 -

1998)를 의미하는 것이다. McConnell, Yarkosky, 

Mangal & Crook(2005)는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측면의 다양성을 고려하

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며, 다양한 자기 

측면들을 얼마나 스스로 통제하는 것으로 지

각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자기복잡성이 높아질수록 자기측면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기 점점 어려워지기 때

문에 자기복잡성과 통제 가능성을 동시에 높

이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Compas, Banez, Malcarne, & Worsham(1991)는 통

제와 관련된 신념과 대처가 사람들이 급성적

이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사

람이 더 적응적인가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각된 통제감은 다양한 역할

들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높아진 요구에 부

응해야 하는 여성들의 다중역할에서의 심리적 

건강을 이해할 때 중요한 개인의 특성이라고 

여겨진다. 

Beutell & Greenhaus(1982)은 통제감 지각의 

차이에 따라 선택하는 대처전략도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외적 통제소재를 가진 

여성은 다중역할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

하여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행동(reactive role 

behavior)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

동은 삶의 만족과 부적으로 관련이 되었는데, 

이는 곧 자신의 내부에 통제감을 적게 지각하

는 여성들은 다중역할 갈등 상황에서 더욱 수

동적으로 반응하는 식으로 대처를 선택하고 

이는 낮은 삶의 만족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이

다. 

이보다 확장된 맥락에서 지각된 통제감이 

개인이 상황에 대한 판단과 상호작용하여 적

절한 대처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함이 확

인되었는데, Folkman(1984)는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고 개인이 여기는 경우에는 문제중심 대

처가 더 적응적이며 정서중심 대처는 상황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에 더 

적응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지각된 통제

감이 있는 경우, 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

고 여겨 좌절하는 부정적 문제지향(D’zurilla & 

Nezu, 1999)을 감소시켜 걱정과 같은 부적응적

인 결과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조성연, 조

한익, 2014)도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지각적 통

제감이 대처전략을 통해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제 가능성을 지각하는 것은 자

기효능감을 증진시켜주며(Bandura, 1997), 내재

적인 동기부여와 자기결정을 높여주는데 유익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0). 또한, 통제 가능성에 대한 

지각이 증가하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고, 통

제 가능성에 대한 지각이 감소하면 우울과 학

습된 무력감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다(Levine 

& Ursin, 1980). 

다음은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 군집에 따라 

다중역할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를 인

지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고

자 한다. 다중역할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는 

일과 가족의 역할을 함께 병행하여 각 영역에 

서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고, 역할을 

병행하는 유능감을 느끼고, 경제적 이점을 지

각하며, 일과 가정 영역에서 각각 받는 스트

레스를 다른 영역의 경험으로 인해 완충하는 

경험들이 포함된다(양현정, 이기학, 2015). 이

러한 긍정적 효과는 일-가족 갈등의 향상 관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효과

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에너지를 여러 영역에 

사용하여 소진되거나, 과부하를 느끼거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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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들 간 갈등을 지각하게 되고, 한 영역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

이 방해 받는다고 인식하며, 다중역할로 인한 

심리적 긴장감을 느끼는 등의 경험이 포함된

다(양현정, 이기학, 2015). 이러한 부정적인 효

과는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중역할경험에 있어 일-가족 갈등과 향상

은 발생 원인이 다른 독립적인 개념임이 여

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김수정 등, 2012; 

Grzywacz, 2002; Grzywacz & Butler, 2005; Wayne 

et al., 2004). 따라서 어떠한 다중역할갈등에 

대한 대처가 갈등과 향상관점의 인식에서의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욱 개별적으로 유용한 대처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만족과 직무만족과 같은 

변인들을 통하여 대처전략 군집들 간의 적응

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중역할 수행에 

있어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삶의 다

양한 영역에서의 만족 및 긍정적 적응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많

은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다

중역할갈등에 대하여 긍정적 대처방식은 완화

효과를 가지며 이는 일과 가족영역에서의 만

족과 적응으로 이어진다고 본다(Aryee  et al., 

1999;  Beutell & Greenhaus, 1982; Bhagat, Allie 

& Ford, 1995; Hall, 1972;  Lapieree & Allen, 

2006; Matsui, Ohsawa, & Onglatco, 1995). 이를 

통하여 맥락적, 인지적, 개인적 특성에서 차이

를 보이는 군집들이 각자 어떤 적응의 모습을 

보이는지 더욱 전체적인 조망을 갖게 될 것이

며, 각 군집의 모습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는 이처럼 확장된 이해를 바탕으로 각 군집들

이 더 적응적인 상태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에 대하여 더욱 세밀하

게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본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가자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 기혼여성을 27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편의표

집과 눈덩이 표집을 통하여 190명, 온라인 패

널 사이트를 통하여 81명의 자료가 모집되었

다. 설문 전에는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 절

차가 진행되며 연구 동의가 진행된 뒤에 설문

을 시행하고 설문 종료 후에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자 개인

이 모집한 연구대상에게는 커피쿠폰이, 온라

인 패널들에게는 일정 금액의 사례비가 지급

되었다. 참가자의 나이는 평균 36.8세(SD=4.37)

였으며, 근무경력 평균은 10.2년(SD=4.93)로 나

타났으며 전체 참가자 중 227명(83.8%)이 전일

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참가자의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는 0세부터 17세까지

로 다양하였으며 자녀 나이의 평균은 4.9세 

(SD=4.09)이었다. 자녀가 있으나 보고하지 않

은 6명을 제외하고, 자녀가 1명인 참가자가 

126명(46.5%), 2명인 참가자가 122명(45.0%)이

고 3명 이상이 17명(6.5%)로 나타나 연구대상

의 대부분이 1명 또는 2명의 자녀를 둔 것으

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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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

유자녀 직장 여성들의 대처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Woo(2017)가 개발한 다중역할갈등 대

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취업모

들이 다중역할갈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편감

을 해소하거나 예상되는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용하는 대처전략을 측정한다.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은 총 4개 요인 총 23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5점 리커트 척도 상

에서 평정한다. 요인별로 ‘가족 내 지지추구’

는 가족 구성원 중 남편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거나, 남편과 자녀들이 가정의 역할에 참

여함을 독려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에 대

한 감사함을 갖거나 표현함으로 인하여 지지

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이 요인의 점수가 높

으면 다중역할갈등을 가족들의 지지와 협력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전략을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본다. 두번째 ‘자기보상’요인은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크

고 작은 보상을 스스로에게 허용하거나, 자신

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등 개인적인 보상을 

스스로 주는 전략으로 다중역할 갈등과 스트

레스를 완화하는 것이다. 세번째 ‘외부지지추

구’요인은 다중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느끼는 

어려움과 수고로움에 대하여 가족이 아닌 동

료나 친구들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거나 

정서적인 지지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이 요인의 점수가 높은 개인들은 다중역

할갈등의 직접적인 대상인 가족이나 직장 구

성원이 아닌 개인의 친밀하거나 동질성을 느

끼는 타인들을 통하여 다중역할갈등의 스트레

스를 해소하거나 위안과 지지를 얻는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인지적 재구조화’ 요인은 자신이 다중역할

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의 선택임을 인

식하고 수용하며 현재 상태에 감사하는 등 어

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이 요인의 점수가 높

은 경우 개인은 다중역할갈등을 대할 때 자신

의 인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수

정함으로 인해 자신의 선택이지만 힘들다는 

인지 부조화를 줄여 심리적인 갈등을 극복하

고자 노력하는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각각 

.83, .71, .77, .76 전체 .91로 나타났다.

직업인 역할 수행 측정도구

직업인 역할 수행에 대한 개인적 태도 및 

상황적 맥락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세 가지의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일-가족의 상대적 중요

도, 직업인 역할 선택의 자발성, 경제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일-가족의 상대

적 중요도는 Fessinger(1990)이 사용했던 단일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직접적으로 “직장생활과 가정

생활 중 자신에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질문하여 5개의 보기 중에 응답하도록 하는 

형식이다. 이 척도의 점수가 낮을수록 가정에

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이며 높을

수록 직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직업인 역할 선택의 자발성

은 “자신이 일을 하게 된 선택이 얼마나 자발

적이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4개의 보기 중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에서 응답한 점수

가 높을수록 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여 일을 하

게 되었다고 보며, 낮을수록 자발적으로 자신

의 선택보다 상황이나 타인의 요구 때문에 일

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경

제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가정의 경제적

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자신이 일을 하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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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제적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십니까?”로 질문하였고 역시 4개의 보기 중 

응답하도록 하였고, 이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

자가 경제활동을 할 필요성이 더 높음을 의미

한다.  

지각된 통제감

개인의 지각된 통제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apee, Craske, Brown & Barlow (1996)이 개발하

고 이를 기초로 오윤희와 오강섭(2009)이 개정

한 한국판 개정된 불안 통제 질문지(Revised 

K-AC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불안과 관련

한 사건에 대하여 개인이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6점 리커

트 척도의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오윤희와 오강섭(2009)의 연구에서 ‘지

각된 통제감’의 위계 아래 ‘감정통제’, ‘위협통

제’, ‘통제 무력감’의 세 개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3요인구조에 대한 

논란이 많아 조용래와 김은정(2004)이 권고한 

대로 단일 차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본 척

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통제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CQ의 내적 합치도는 오윤

희, 오강섭(2009)의 연구에서 .80, 본 연구에서

는 .87로 나타났다. 

다중역할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효과 

유자녀 직장여성들의 대처 군집별 다중역할 

영역에서의 갈등 및 향상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현정, 이기학(2015)가 개발한 다중역

할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효과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다중역할로 인한 긍정적 

효과 5개 요인(일-가족 이점, 다중역할 효능감. 

가족-일 이점, 경제적 이점, 가정 스트레스 분

리)의 28문항과, 다중역할로 인한 부정적 효과 

5개 요인(소진 및 과부하, 가족-일 갈등, 일-가

족 물리적 갈등, 전업주부와의 교류 갈등, 일-

가족 물리적 갈등)의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다. 다중역할의 긍정효과의 점수가 높을수록 

다중역할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다중역할의 

부정효과의 점수가 높을수록 다중역할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역할로 인한 부정적 

일-가족 영역과 분리된 영역의 어려움이라 여

겨지는 전업주부와의 교류갈등 요인(4문항)은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양현정, 이기학(2015)의 

연구에서 다중역할로 인한 긍정적 효과의 내

적 합치도는 일-가족 이점 .90, 다중역할 효능

감 .92, 가족-일 이점, 89, 경제적 이점 .91, 가

정 스트레스 분리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

서는 순서대로 각각 .90, .92, .87, .83, .84로 나

타났다. 다중역할로 인한 부정적 효과의 내적 

합치도는 소진 및 과부하 .90, 가족-일 갈등 

.91, 일-가족 물리적 갈등 .89, 일-가족 물리적 

갈등 .7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순서대로 

각각 .86, .93, .92, .79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

여 Diener, Emmons, Larson & Griffin(1985)가 개

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김수정 등(2012)이 번안한 5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

인이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

고 있는가에 대한 인지적인 부분을 측정하며,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전반적

인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수정 등

(2012)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는 .91,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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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소진

일 영역에서의 적응의 지표로서 직무소진

을 측정하기 위하여 직무만족 척도(MBI-GS: 

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Schaufeli, Lieter, 1996)를 신강현(2003)이 번안, 

타당화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직무소진은 소

진(5 문항), 냉소(4문항), 직업자신감(6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총 15개 문항의 7점 리커트 척

도이다.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를 

수행할 개인의 정서적 자원 및 에너지가 결핍

되어 있고 냉소적이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

음을 의미한다. 신강현(2003)의 연구에서 이 

척도는 소진 .91, 냉소 .88, 직업자신감은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순서대로 각각 ,86, 

.87, .88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SPSS 21.0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선, 다중

역할 대처전략의 군집을 도출하기 위하여 2단

계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때, 일차적으로 

Wards의 방법을 사용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시

행하여 군집의 수를 정하고 초기 군집 중심을 

확인한 뒤 이를 seed로 사용하여 K-평균 군집

분석을 시행하여 최종 군집중심을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집단을 나눈 뒤 각 집단의 명칭을 

정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군집 간에 어떠한 

일과 가정에 대한 태도와 적응의 차이를 나

타내는지를 변량분석을 통하여 검증한 뒤 

Scheffe’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의 각 요인과 측정된 

일-가족 관련 맥락적, 개인특성, 경험 및 만족

과 적응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

다. 우선, 자녀수는 인지적 재구조화 전략과 

유의미한 상관이 도출되었고(p < .01), 자녀의 

나이는 가족 내 지지추구 전략(p<.05) 및 외부

지지추구 요인((p < .01)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주당 근무시간은 변인들 

간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p < ns). 일의 맥락

적 변인과 관련하여 가족 내 지지추구 전략은 

자발적인 직업인 역할 선택과 관련이 있었고(p 

< .01), 경제활동의 필요성과는 부적으로 관련

이 나타났다(p < .01). 자기보상 요인은 가정 

역할의 상대적 중요도와 및 경제활동 필요성

의 지각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고(p < .01), 

외부지지추구 요인은 일에 대한 상대적 중요

도와 관련이 높았다(p < .05). 또한 인지적 재

구조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발적인 

직업인 역할 선택과 관련이 있었다(p < .01). 

또한, 개인적 특성으로 여겨진 지각된 통제감

은 가족 내 지지추구 요인 및 인지적 재구조

화 전략과 정적인 관련을 보였다(p < .01). 

다중역할의 경험에 있어서 다중역할로 인한 

부정적 효과들은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과 

대부분 상관이 도출되지 않았으나, 소진 및 

과부하는 가족 내 지지추구 및 자기보상 전력

과 부적인 상관이 도출되었다(p < .01). 또한 

일-가족 물리적 갈등은 가족 내 지지추구 요

인과 부적으로 관련이 나타났다(p < .05). 반

면, 다중역할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의 요인들

은 많은 다중역할 대처전략과 유의미한 관련

성이 나타났다. 특히 가족 내 지지추구 전략

과 인지적 재구조화 전략은 다중역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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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효과들의 요인들과 더욱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은 모든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의 

요인들과 유의미한 관련을 나타냈다(p < .01~ 

.05). 직무소진 또한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

의 요인들과 대부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

가족 내 

지지 추구
자기보상

외부 

지지 추구

인지적 

재구조화
M SD

다중역할갈

등대처전략

가족 내지지 추구 - - - - 35.7 5.75

자기 보상 .29 - - - 10.4 2.90

외부지지 추구 .26 .16 - - 15.6 3.03

인지적 재구조화 .34 .29 .33 - 28.1 4.09

나이 -.11 -.04 -.14 * -.03 36.8 4.37

자녀 수 -.80 -.10 -.07 .18 **  1.6  .63

자녀 나이 -.13 * -.03 -.22 ** -.01  4.9 4.09

주당 근무시간 -.07 -.03 .05 .03 38.2 13.28

일-가정 상대적 중요도 .00 -.19 ** -.15 * -.08  3.9   .88

직업인 역할 선택의 자발성 .20 ** .06 .01 .33 **  3.4   .67

경제활동의 필요성 -.16 ** -.16 ** .02 .02  3.3   .69

지각된 통제감 .25 ** .09 .08 .34 ** 72.3  9.95

다중역할로

인한

부정적 경험

소진 및 과부하 -.23 ** -.23 ** .02 -.09 24.2  5.30

가족-일 갈등 -.09 -.01 .10 -.08 21.2  6.80

일-가족 물리적 갈등 -.14 * -.10 -.03 -.06 18.1  6.13

일-가족 심리적 갈등 -.07 -.05 -.00 -.04  7.8  2.66

다중역할로

인한

긍정적 경험

일-가족 이점 .16 ** .17 ** .02 .31 ** 24.2  4.13

다중역할 효능감 .36 ** .22 ** .06 .41 ** 30.6  5.33

가족-일 이점 -.17 ** .00 -.05 -.01 18.2  5.81

경제적 이점 .11 .08 .14 * .25 ** 17.5  2.40

가정스트레스 분리 .20 ** .16 ** .12 * .38 ** 12.2  2.16

삶의 만족 .43 ** .37 ** .12 * .39 ** 22.3  5.75

직무소진

소진 -.15 * -.12 * .04 -.12 22.5  5.99

냉소 -.21 ** -.06 .01 -.32 ** 12.7  4.97

직업자신감a -.26 ** -.20 ** -.14 * -.33 ** 16.1  5.14

**p < .01, *p < .05, a. 직무소진의 직업자신감은 점수가 높을 수록 자신감이 저하된 것으로 해석함

표 1.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과 측정 변인들 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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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는데 특히 직업자신감은 모든 다중역할

갈등 대처전략 요인과의 상관이 확인되었다(p 

< .01~ .05).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1 

에 제시하였다.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 요인들의 군집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의 하위요인들의 패

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

략의 각 요인의 점수를 Z 점수로 변환한 뒤 

군집을 분류하였다. 우선 1단계에서는 Wards의 

방법을 사용한 위계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요인의 수는 6개가 타당한 것으

로 판단하였고, 이를 통하여 각 군집의 초기 

군집 중심을 산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K-평균 

방법을 사용하여 초기군집중심값을 seed points

로 하여 그를 중심으로 6개의 군집을 재 산출

하였다. 초기군집중심과 최종군집중심 및 각 

군집에 포함된 샘플 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또한, 도출된 최종 군집의 그래프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군집 1은 자기보상 및 외부지지추구가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탈역할 전략집

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나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거나 가족으

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외부 지지원을 만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위계적 

군집분석결과

(1단계)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

가족 내

지지 추구
자기보상

외부

지지 추구

인지적

재구조화
N

Cluster 1 -0.388 0.591 0.477 0.280 58

Cluster 2 0.640 0.084 -0.456 0.104 56

Cluster 3 -0.642 -1.159 0.278 -0.436 53

Cluster 4 -0.094 0.186 -0.122 -1.396 28

Cluster 5 1.174 0.702 0.780 1.269 48

Cluster 6 -1.182 -0.588 -1.756 -0.743 28

K-평균

군집분석결과

(2단계)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

가족 내

지지 추구
자기보상

외부

지지 추구

인지적

재구조화
N

Cluster 1 -0.445 0.491 0.627 0.218 59

Cluster 2 0.530 0.126 -0.547 0.246 61

Cluster 3 -0.484 -1.429 0.286 -0.407 38

Cluster 4 -0.287 0.167 -0.205 -1.456 34

Cluster 5 1.156 0.688 0.891 1.195 49

Cluster 6 -1.153 -0.725 -1.707 -0.714 30

표 2.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 군집의 초기군집중심과 최종군집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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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므로 이렇게 이름 지어졌다. 군집2는 

다른 군집에 비하여 가족 내 지지를 많이 추

구하며 외부지지추구전략은 평균보다 적게 쓰

기 때문에 ‘가족 내 대처전략집단’으로 명명하

였다. 군집3은 자기보상 전략을 매우 적게 사

용하므로 ‘낮은 자기보상전략집단’으로, 군집 

4는 특징적으로 인지적 재구조화전략을 가장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므로 ‘낮은 인지적 재구

조화 전략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5는 모

든 대처전략을 다른 군집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이 사용하는 집단으로서 ‘적극적 대처전략

집단’으로, 군집 6은 모든 대처전략을 모두 평

균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극적 대처

전략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 군집들 간 맥락변

인, 개인특성, 경험 및 적응의 차이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에 따라 도출된 6개 

집단이 각각 어떤 특징과 차별점을 지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맥락변인, 개인특성, 다중역

할 경험 및 만족과 적응관련 변인들에서의 차

이를 검증하였다.

우선, 군집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6개의 집

단에서 가족 영역 맥락변인으로 설정한 본인

의 나이, 자녀 수 및 자녀의 나이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자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집단별로 자녀의 수(F(5, 259)= 

1.156, p=.331)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F(5, 259)=1.156, p=.331), 본인의 나이(F(5, 

260)=2.636, p=.024, η2 =.048)와 자녀의 나이

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5, 

262)=3.208, p=.008, η2 =.058)(표10). 

다음으로는 일 영역 맥락변인으로 상정한 

주당 근무시간, 근속연수, 직업인 역할의 자발

성, 일의 경제적 필요성이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 집단 간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군집 별 

주당 근무시간(F(5, 262)=1.141, p=.339)과 근속

년수(F(5, 262)=1.262, p=.281)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각 군집별로 직업인

의 역할을 하기로 한 선택의 자발성과(F(5, 

264)=4.114, p=.001, η2 =.072), 자신이 일을 

해야만 하는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성 지각에

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F(5, 263)=2.67, p=.023, η2 =.048).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 집단별로 지각된 통

제감의 총점이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한 결

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F(5, 265)=8.23, p= 

그림 1.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의 최종 군집의 표준점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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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η2 =.134)가 발견되었다.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의 집단 간 다중역

할로 인한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에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긍정경험의 하위

요인 4개 요인과 부정경험 4개 요인을 나누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부정경험은 

전체분석 모형에 대한 MANOVA 분석이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Wilks’s λ =.926, 

F(20, 826.789)=.973, p=.493). 이처럼 다중역할

의 부정적 경험에서는 집단간 평균차가 없으

므로 더 이상의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반면, 다중역할로 인한 긍정적 경험은 다

변량분석의 전체 분석모형에 대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Wilks’s λ =.825, F(25, 915.351)= 

.1.944, p=.004, η2 =.038). 요인별로는 일-가족 

이점(F(5, 250)=2.373, p=.040, η2 =.045), 다중

역할 효능감(F(5, 250)=5.681, p=.000, η2= 

.102), 경제적 이점(F(5, 250)=3.678, p=.003, η2 

=.069), 가정 스트레스 분리(F(5, 250)= 5.609, 

p=.000, η2 =.101) 요인에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가족-일 이점 요인

은 집단간 점수 차가 유의미하지 않았다(F(5, 

250)=.414, p=.839).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 군집 간 삶의 만족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집단간 삶의 만족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5, 265)=12.07, p= 

.000, η2 =.186).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 집단에 따른 직무소

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MANOVA 분석 

모형의 유의성 검증 결과 전체 분석 모형에서

의 집단차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Wilks’s 

λ=.868, F(15, 726.43)=.2.55, p=.001, η2 = 

.046). 직무소진의 세 개 하위요인인 소진, 냉

소, 낮은 직업자신감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소진은 집단간 평균 차이가 유

의미하지 않았다(F(5, 265)=.875, p=.498). 그러

구분 변인 군집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차이검증

가족영역 

맥락변인

나이

Cluster 1 37.02 3.75

2.64* ⑤ < ⑥

Cluster 2 36.33 4.32

Cluster 3 36.32 4.44

Cluster 4 36.82 3.65

Cluster 5 35.74 4.22

Cluster 6 39.76 5.70

자녀

나이

Cluster 1 4.80 3.46

3.21* ⑤ < ⑥

Cluster 2 5.08 4.32

Cluster 3 5.13 3.74

Cluster 4 4.09 3.65

Cluster 5 3.71 4.05

Cluster 6 7.23 4.91

표 3.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 군집 간 측정 변인들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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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군집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차이검증

일 영역 

맥락변인

직업인 역할 

선택의 자발성

Cluster 1 3.48 .60

4.11*** ④ < ⑤

Cluster 2 3.49 .54

Cluster 3 3.24 .71

Cluster 4 3.03 .81

Cluster 5 3.61 .57

Cluster 6 3.37 .77

경제활동의

필요성

Cluster 1 3.36 .64

2.67* ② < ③

Cluster 2 3.10 .77

Cluster 3 3.58 .50

Cluster 4 3.30 .59

Cluster 5 3.27 .78

Cluster 6 3.43 .68

개인특성 지각된 통제감

Cluster 1 73.37 9.50

8.23***
③,④ < ②,⑤

④ < ①

Cluster 2 75.03 9.17

Cluster 3 67.86 8.02

Cluster 4 65.76 11.16

Cluster 5 76.31 9.70

Cluster 6 70.63 7.94

다중역할 

경험

일-가족 이점

Cluster 1 24.20 3.83

2.37* ④ < ⑤

Cluster 2 24.22 3.64

Cluster 3 23.86 4.64

Cluster 4 22.35 5.10

Cluster 5 25.62 4.14

Cluster 6 24.13 3.62

다중역할

효능감

Cluster 1 30.90 5.38

5.68*** ④ < ②,⑤

Cluster 2 31.21 4.16

Cluster 3 29.22 5.49

Cluster 4 27.26 6.85

Cluster 5 32.96 3.73

Cluster 6 29.23 5.54

표 3.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 군집 간 측정 변인들 차이 검증 (계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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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군집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차이검증

다중역할 

경험

경제적 이점

Cluster 1 17.58 2.15

3.68** ④,⑥ < ⑤

Cluster 2 17.52 2.20

Cluster 3 17.73 2.33

Cluster 4 16.58 2.96

Cluster 5 18.49 1.56

Cluster 6 16.53 3.08

가정스트레스 

분리

Cluster 1 12.35 2.00

5.61*** ④ < ①,⑤

Cluster 2 12.21 2.04

Cluster 3 11.86 2.45

Cluster 4 10.77 2.62

Cluster 5 13.20 1.63

Cluster 6 11.67 1.69

만족 삶의 만족

Cluster 1 22.51 5.05

12.07***
①,③,④,⑥ < ⑤
③,⑥,④ < ②

Cluster 2 23.64 5.12

Cluster 3 19.47 6.03

Cluster 4 19.85 6.15

Cluster 5 26.31 4.63

Cluster 6 19.40 4.55

직무소진

(적응)

냉소

Cluster 1 13.03 4.98

3.94** ②,⑤ < ④

Cluster 2 11.54 4.68

Cluster 3 13.05 4.54

Cluster 4 15.47 4.61

Cluster 5 11.33 5.04

Cluster 6 13.40 5.14

직업 자신감

Cluster 1 15.54 4.52

4.64*** ⑤ < ④, ⑥

Cluster 2 15.64 5.65

Cluster 3 17.11 3.81

Cluster 4 17.74 4.85

Cluster 5 13.78 4.67

Cluster 6 18.33 6.15
*p <.05, **p <.001, ***p <.000

(주)자녀나이: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표 3.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 군집 간 측정 변인들 차이 검증 (계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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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냉소(F(5, 265)=3.941, p=.002, η2 =.069)와 

직업자신감에서는 집단의 평균차가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F(5, 265)=4.640, p=.000, η2= 

.080). 다중역할 갈등 대처전략 집단에 따른 위 

측정변인들에서의 차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를 둔 취업모들이 사

용하는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이 어떤 다양

한 패턴의 군집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된 각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 군집들이 각각 어떠한 태도와 적응수준

을 보이는지를 알아봄으로 인하여 다중역할갈

등 대처 전략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히 하

고, 각 군집에 더욱 효율적인 개입 및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의 하위 요인들

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

하겠다. 먼저 취업모의 나이는 다중역할 대처

전략 중 유일하게 외부지지추구전략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가족의 발달단계에서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 내 지지 및 외

부의 지지추구 전략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취업모의 나이와 아이의 나이

가 증가할수록 공통적으로 외부지지 추구 전

략을 덜 사용하며, 자녀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취업모가 다중역할 수행을 위해 가족 내 지지

를 덜 사용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영아기의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유아기 어린이를 둔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전체

적으로 높고 양육효능감은 낮게 나타나는데

(김미숙, 2005;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송연숙, 김영주, 2008), 이때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양육 효능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미혜 등, 

2007). 이러한 이유로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

일수록 더 많은 지지를 추구하는 전략을 선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삶의 만족은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정적인 관련이 나타나고 있어,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더 높은 삶의 

만족과 관련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일과 가

정역할의 상대적 중요도는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 요인 중 자기보상 및 외부지지추구와 부

적인 관련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

는 가정의 역할을 직장생활보다 더 중시한다

고 응답할수록 자기보상이나 외부지지추구 전

략을 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

을 하기로 한 결정이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이

었다고 응답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경우보

다 가족 내 지지추구 및 인지적 재구조화 전

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정

에서 자신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

적일 경우 가족 내 지지를 덜 추구하고 자기 

보상 전략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서 경제적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가계 경제가 넉넉하지 못할 경우이다. 대부분 

자기보상의 경우에는 (작은)사치로 여겨지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보상 대처전략을 사용할만한 여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활동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가족 내 지지를 덜 

추구한다는 결과는 언뜻 이해가 쉽지 않다. 

경제활동이 꼭 필요한 경우 그것을 하는 것은 

가정에 대한 희생이자 기여일 수 있고, 따라

서 가족에게도 더 많은 도움을 추구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그와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 된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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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실마

리가 발견된다. 이 척도는 물리적이거나 도구

적인 지지는 배제하고 인지적이거나 정서적 

갈등에 대한 대처에 초점을 맞춘 척도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활동이 더욱 필요한 경우에

는 물리적으로 일과 가정역할을 결손 없이 수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고, 추측컨대 

경제적 활동의 필수적일수록 정서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 또한 

불필요한 소모로 여기며, 반면 물리적이거나 

도구적인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할 가능성이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족 내 지지추구 요

인이 일-가족 물리적 갈등과 부적으로 관련한 

것도 이와 같은 설명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

이다.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의 각 요인들과 지

각된 통제감의 상관을 살펴보면, 가족 내 지

지추구와 인지적 재구조화는 지각된 통제감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들에게 다중역할로 인한 수행에 지지를 

구하는 것, 그리고 인지적으로 다중역할갈등

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

이 통제력 지각(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긴장

을 조절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중역할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과 다중역할

갈등 대처전략은 대부분 상관이 나타나지 않

았으나 소진 및 과부하를 많이 경험할수록 가

족 내 지지와 자기보상 대처전략을 덜 사용하

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일-가족 물리적 갈등

이 높을수록 낮은 가족 내 지지추구전략을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현정(2013)은 소진 

및 과부하 요인이 일과 가족 간의 방향성이 

없이 다중역할 병행 자체에서 오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요인이라 하였고, 물리적이고 심리

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가족 내 지지추구나 자기보상은 

당장 시급하며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가 고갈

된 상태의 여유가 없는 개인은 소모적인 대처 

전략으로 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중역할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이 다중역할대처 전략과 

이처럼 부분적인 상관을 나타낸 것은 이전에 

대처전략의 사용이 일-가족 갈등의 감소와 

부분적으로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

구결과(한영주 등, 2013; Aryee et al., 1999; 

Lapierre & Allen, 2006)와 일치하고 있어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중역할로 인한 긍정적인 경험은 다중역

할갈등 대처전략의 요인들과 비교적 높은 정

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중역할로 인하여 긍

정적인 경험을 하는 개인들은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이 더 풍부하게 나타나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가족 향상과 갈등은 

최근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서로 관련이 없

으며 별개의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주

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유성경 등, 2011; 

Greenhaus & Powell, 2006; Rothbard, 2001),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적어도 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에서 사용되는 다중역할갈등에 대한 대처는 

일-가족 향상 경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제중심 대처 양식

이 일-가족 향상과 관련이 있었고 특히 문제

중심 대처양식 중 반추적 대처양식을 사용한 

경우 일-가족 향상을 높이 지각했다는 유성

경 등 (2011)의 연구결과 또한 본 연구의 결

과와 일치한다.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과 직무소진의 상관 

분석 결과,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은 직무소

진의 하위 요인들과 부분적인 상관을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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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소진의 소진 요인은 가족 내 지지추

구 및 자기보상 대처전략과 관련이 있었는데, 

가족들의 도움을 추구하거나 수고한 자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 영역에서 

과도하게 에너지를 쏟은 결과로 발생한 소진

을 덜 지각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냉소 요

인은 가족 내 지지추구 뿐 아니라 자신의 부

정적인 정서를 변화시키려는 인지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개인에게서 더 적게 보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직무소진에 따른 직

업자신감은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의 모든 요

인들과 관련이 나타나 이 둘 간의 관계가 매

우 밀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의 네 가지 요인들

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

한 결과, 최종적으로 6개의 군집이 도출되었

다. 여섯 개 군집은 각각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 사용에 있어 서로 차별화된 패턴을 갖고 

있었다. 이 6개 군집에 대하여 각각 ‘탈 역할 

전략 집단’, ‘가족 내 대처 집단’, ‘낮은 자기

보상 전략집단’, ‘인지적 재구조화 전략집단’, 

‘적극적 대처 집단’, 그리고 ‘소극적 대처 집

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군집들 간 자녀관련 

변인, 다중역할 수행에 대한 태도 및 자발성, 

삶의 만족, 지각된 통제감, 다중역할 수행에 

따른 경험, 그리고 직무소진간의 차이를 검증

하였는데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각 군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군집은 ‘탈 역할 전략집단’으

로서 가족 내 지지추구 전략은 평균보다 적게, 

자기보상과 외부지지추구는 평균보다 더 많이, 

인지적 재구조화는 평균수준으로 사용하고 있

었다. 따라서 이들 군집은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때 남편이나 자녀 등에게 협력

과 도움을 덜 구하고, 수고한 자신을 위하여 

소비를 하거나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려 노력

하고 친밀한 동료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써 위안을 얻고자 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이들 집단은 직업인 역할을 대체로 자발적으

로 선택하였고, 어느 정도 경제적 활동도 필

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였다. 이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대부분의 삶의 만족, 지각된 통제감, 

다중역할로 인한 긍정경험, 직무소진 요인들

에서 보통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특징적으로 다

중역할로 인한 긍정경험 중 가정스트레스 분

리의 이점은 다른 군집에 비하여 높게 지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때 특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나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거나 가족 

구성원들보다 외부 지지원을 만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탈 역할, 또는 역할 분리를 많이 사

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실제로도 그와 일치

하는 이득인 가정스트레스 분리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추측컨대 이

들은 가족역할에 매몰되지 않고 ‘나’의 고유한 

영역을 보존하며 생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충

족되는 것에서 가장 만족을 느끼는 특성을 가

졌을 것이다. 

두 번째 군집인 ‘가족 내 대처전략집단’은 

가족 내 지지 추구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외

부 지지추구 전략은 적게 사용한다. 또한, 자

기보상이나 인지적 재구조화는 보통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집단 구성원

들은 직업인 역할을 대체로 자발적으로 선택

하였지만 경제활동의 필요성은 다른 모든 집

단에 비하여 가장 낮다고 응답하였다. 삶의 

만족은 6개의 군집 중에 두 번째로 유의미하

게 높았고, 지각된 통제감 또한 매우 높은 수

준이었다. 다중역할로 인한 이점 중에는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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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효능감이 타 군집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

고, 직무 소진에 있어서도 냉소가 타 군집들

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이 군집은 

전반적으로 삶이 만족스럽고 적응적이며, 일

과 가정의 역할을 평화롭고 여유 있게 조율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중역할로 인한 부

정적 경험에서 집단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 집단에 구성원들이 다중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특별히 갈등을 덜 경험하거나 적은 시간

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 

집단 또한 다중역할갈등을 경험하지만, 이들

은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를 자신의 발

전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다중역할 

효능감이 높고, 직무소진의 냉소가 낮은 특징

을 통해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군집

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과 가족생활 모두를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며, 다중역할갈등을 가

족 구성원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함으로 인하여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군집인 ‘낮은 자기보상 전략집단’

은 타 군집에 비하여 자기보상 대처 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며, 다중역할갈등의 대처전

략은 모두 평균수준이거나 그 이하이지만 그 

중 외부지지추구 전략을 그나마 평균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군집은 직업인 역할 선택

은 어느 정도 자발적이라 보고하였으나 가정 

내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 삶의 만

족이 타 군집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고, 

지각된 통제감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 

군집의 모습은 앞에서 본 두 번째 ‘가족 내 

지지추구 집단’과 대비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일을 해야 하는 필요

성은 높지만 이러한 노력을 하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거나 물리적인 보상을 줄 여유가 없

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 낮

고 긴장되어 있거나 불안한 상황에 처해도 이

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통제감이 적

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로잡힌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군집은 ‘낮은 인지적 재구조화 전

략집단’으로 타 집단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

준의 인지적 재구조화 전략을 사용하며, 다른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은 평균정도로 사용한

다. 따라서 일가족갈등의 스트레스를 해소함

에 있어 인지적으로 현재 상황을 좋은 방식으

로 보려는 시도를 상대적으로 덜 하는 집단이

라 볼 수 있다. 이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하여 

일을 하기로 한 선택이 가장 덜 자발적이었다

고 보고한 특징이 있었으나 경제활동의 필요

성은 보통 정도로 보고되었다. 삶의 만족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였고, 타 군집과 비교했

을 때 지각된 통제감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중역할로 인한 긍정적 경험 지각

에 있어서도 모든 하위요인에서 모두 가장 낮

은 수준이었으며, 직무소진은 냉소와 (낮은)직

업자신감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이 집단은 상황을 좋은 쪽으로 보려하

고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과 일치하

게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낮고, 직무에서

도 소진되어 있으며, 다중역할로 인한 긍정적 

경험도 가장 보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의 

스트레스나 긴장과 불안 뿐 아니라 감정자체

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

향이 높았다. 따라서 이 집단은 다중역할을 

아주 힘겹게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여지가 없다고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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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함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사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괴

로움으로 느껴질 수 있고 불평과 불만이 상황

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다섯 번째 군집은 ‘적극적 대처전략집단’이

다. 이 군집은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의 모든 

요인들에서 다른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

냈다. 이 군집은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다른 군집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고 

모의 나이도 가장 적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이 군집에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직업인 역할을 가장 자발적으

로 선택하였고 모든 군집들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영아기 자녀를 둔 부

모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보다 더 낮은 양

육효능감과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고한다는 

선행연구들(김미숙, 2005; 송미혜 등, 2007; 송

연숙, 김영주, 2008)과 관련지어보면 매우 흥

미로운 결과이다. 더 낮은 양육효능감과 높은 

양육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가장 높은 삶의 

만족을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이 집단이 다중

역할로 인한 긍정적 효과의 모든 요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보면, 양육

과 더불어 일을 병행하는 경험이 오히려 이

들에게 다중역할갈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만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지각된 통제감은 높고 직

무소진은 낮게 나타났으므로 개인적으로나 

일의 세계에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잘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군집은 일과 가정 영역에서 많은 역할 요구

들을 수행하면서도 이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

려 더욱 적극적으로 활기 있게 두 영역을 적

절히 조절해 나가고 있는 수퍼맘(Super mom)

인 것 같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군집은 ‘소극적 대처전략

집단’으로 이 군집은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

의 모든 요인에서 평균보다 적은 대처전략을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 내와 외부 모두

에서 지지를 추구하는 전략을 특히 타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군집은 모와 자녀의 나이가 

가장 많은 경우였으며, 직업인 역할 선택의 

자발성이나 경제활동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은 가장 

낮았다. 다중역할로 인한 긍정적 경험 중 타 

집단보다 높았던 요인은 없으며 경제적 이점

은 가장 적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무소진에 있어서도 타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

하게 낮은 직업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집단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노력이나 대처

전략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낮아 보인다. 또한, 삶의 에너지가 낮

거나 의미를 상실한 듯 침체되고 위축되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

지 못하며, 다중역할로 인한 긴장이나 갈등 

뿐 아니라 개인적 스트레스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군집의 자녀

의 나이 평균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으로 나타나는데, 자녀가 이러한 발달 단

계를 거칠 때 즈음 취업모들이 경험할 수 있

는 하나의 발달적 변화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더 탐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선행연구(유준옥, 김희숙, 하태희, 2011)에 따

르면 가족생활주기 상 자녀가 학령기로 접어

들면서 이전과는 달리 모의 주도적인 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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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해지고 따라서 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

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이 시기가 직장여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온다고 언급하기도 한다(노성

숙, 한영주, 유성경, 2012; 최정숙, 2011). 이 

때 배우자의 지지가 아내의 삶의 만족에 매

우 중요한데(송미혜 등, 2007; 유준옥 등, 

2011),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남편 및 사

회적인 지지체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못했을 

때 개인이 점차 소진됨으로써 이와 같은 대

처전략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하면 좋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의 군집들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전체적

인 다중역할 대처 전략의 기능 및 이를 바탕

으로 한 개입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이 

높은 군집들은 높은 가족 내 지지 추구를 많

이 사용하고, 삶의 만족이 낮은 군집들은 인

지적 재구조화 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특성이 

있었다. 삶의 만족이 높은 경우에는 전반적으

로 높은 지각된 통제감, 더 높은 다중역할로 

인한 긍정적 경험, 낮은 직무소진이 동반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다중역할 대처 전략 

중 가족 내 지지추구와 인지적 재구조화 전

략이 취업모들의 적응에 있어 유효함을 예상

할 수 있었다. 

군집별로, ‘탈 역할 전략집단’의 경우에는 

평균수준의 적응을 나타내고 있고 적절히 다

중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가족 갈등의 스트레스원은 외부보다

는 직장과 가족 안에 더 많이 존재할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만족스런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군집의 구성

원은 ‘나’로서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을 중시하

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가족들이 도움과 지지

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인지적 재구조화 전략을 사용하도

록 연습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라 본다. 긍정심리치료(Seligman, 2002)의 흐름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수용적 긍정심리

치료(이진주, 김은정, 2015)에서는 부정적인 

경험이나 정서 또한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들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이는 우울을 완화시키고, 부정적 정서

의 영향력을 줄여주며, 주관적 안녕감과 삶

의 질과 같은 긍정정서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미하, 손정락, 

2011; 문현미, 2006 ; Flaxman & Bond, 2010; 

Kocovski, Fleming, & Rectot, 2009). 다중역할

대처전략 중 긍정적초점화는 이러한 수용적 

긍정심리치료와 유사한 성격을 많이 갖고 있

기 때문에 취업모들의 전반적 삶의 만족과 

적응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

측한다. 

두 번째 군집인 ‘가족 내 대처전략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과 통제력, 

낮은 직무소진을 보이며 우수한 수준의 적응

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도 다

른 집단과 비슷한 수준의 다중역할로 인한 부

정적 효과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에 잘 대처하

고 있는 만큼 특별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군집과 유사하게 다섯 번째 군집인 ‘적

극적 대처전략집단’의 경우에도 다양한 대처 

전략을 가장 많은 정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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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이나 적응에 있어서도 우수한 결과

를 보였다. 따라서 현재 큰 삶의 어려움을 경

험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적 도움을 필

요로 할 가능성이 적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 군집

을 대상으로는 이미 삶의 지혜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최근 긍정심리치

료의 흐름 속에서 ‘멘탈 휘트니스(McCarthy, 

1964)’를 재구성한 프로그램 등이 다시 대두

되고 있다(김진영, 고영건, 2009). 멘탈 휘트

니스 프로그램은 ‘강점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약점을 약화시킬 수 있다(Muddux, Snyder, & 

Lopez, 2004)’는 핵심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러한 개입을 통해 개인은 행복의 기술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고영건, 김진영, 

2012) 이를 통해 문제 상황에서 사용한 대처 

전략이 더욱 효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

라 본다. 

세 번째 군집인 ‘낮은 자기보상 전략집단’

은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인 여유가 없고, 감정

통제의 어려움을 겪으며 낮은 삶의 만족을 보

이고 있었다. 설승원과 오경자(2008)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통제감이 낮은 경우 자신의 정서

반응을 혼란스럽고 조절 불가능한 것으로 여

겨 문제 상황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적다고 

여기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려 하기보다는 회피적으로 대처하여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 선행연구를 본 

연구와 관련지어보면, ‘낮은 자기보상 집단’은 

낮은 지각된 통제감으로 인하여 적절한 대처

를 하기보다 회피적으로 걱정을 하는 방식으

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으며, 걱정이 정서적 

불편감을 유발하기 때문에(Borkovec, 1994) 삶

의 만족이 저하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회피적 전략으로서의 걱정보

다는 능동적인 문제-중심의 해결전략을 더 사

용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집단의 경우 대부분의 대처전

략을 평균 이하로 빈약하게 사용하고 있으므

로 다양한 대처 방식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

여 실생활에서 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보인다. 

네 번째 군집인 ‘낮은 인지적 재구조화 전

략집단’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

인 면을 보려는 전략을 매우 적게 사용하고 

삶의 만족이나 전반적인 적응 상태에 대하여

도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급했듯 이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다중

역할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유의미하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집단 구성원들에게 부

정적인 인지편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Lazarus와  Folkman(1984)는 스트레스 평가-

대처 모델을 제시하며 환경적 사건의 스트레

스는 그 사건에 대한 주관적 관점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관점

은 사건의 가치를 개인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이다. Baumeister & Vohs(2002)는 의미부여가 삶

의 경험과 사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하

여 이해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며 긍정적인 인

지적 재평가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집단에게

는 현재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삶 속에서 가

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재발

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여섯 번째 군집인 ‘소극적 대처전략집단’은 

전반적으로 모든 대처 전략을 적게 사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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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매우 낮고 적응의 수준도 좋지 

못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은 우선적으로 상황이나 정서 상태에 대한 전

반적인 점검이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어려움은 어디

에서 발생하는지, 그럼에도 지금껏 다중역할

을 포기하지 않고 수행해 온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강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 후에는 일과 가정에

서의 역할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 동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개

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지금까지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의 군집을 

확인하고 각 군집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

는지 또 어떠한 개입이 적절하고 효과적일 것

인지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함의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하고 그를 

바탕으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한국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다중역할갈등 대처 척도를 사용하여 

한국사회의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경험적 이

해와 검증을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는 기존 연구들에서 일반적 스트레스 대처 전

략의 척도나 외국의 척도를 사용하여야 했던 

경우보다 더욱 잘 적용된다는 이점이 있었다. 

또한, 다중역할갈등의 대처전략의 군집을 확

인함으로써 실제 취업모들이 어떠한 형태의 

다양한 대처전략의 조합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시함으로써 더욱 입체적인 이해의 틀을 제

공하였다. 더 나아가 군집들 간 적응수준 및 

다중역할로 인한 다양한 경험들의 차이를 확

인함으로 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둔 취업모들

에게 상담 및 컨설팅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및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중역

할 수행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상들에게 포괄적으로 제언할 수 있는 바를 

확인하였고, 동시에 각 군집들의 어려움에 따

른 요구를 가장 적절히 반영한 차별적인 개입

의 지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제한

함으로 인하여 대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갖는 

취업모들에게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

는다. 학력에 따라 종사하는 직종의 내용이나 

비중, 소득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작업환경이

나 여건, 복리후생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중역할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전

략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는 더욱 다양한 학력을 가진 참가자를 표

집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어떠한 차이를 나

타내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단계별

로 더욱 동질적인 표집을 시도하여 다중역할

갈등 대처전략이 어떤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

는지 확인한다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의 군집들 간 자녀의 

나이의 차이가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 또한 충

분한 의미가 있었지만, 발달단계별로 사용하

는 대처전략의 패턴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더 세분화된 자녀

의 발달단계를 기준으로 참가자를 표집 하여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의 군집이 어떻게 도출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셋째, 개인이 다중역할갈등 대처전략이 자

녀가 성장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단

적인 연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을 제언한다. 

‘소극적 대처전략집단’이 유의미하게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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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형태

의 군집이 혹시 군집을 제외한 다른 5개의 군

집들 중 한 유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

한 형태로 나타난 것일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

라 사료된다. 따라서 다중역할갈등 대처 전략

이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변

화하는지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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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f Multiple-role Experience and Adjustment 

among Cluster types of Multiple-role Coping Strategies

Young Jee Woo                   Ki-Hak Lee

                 Dongyang Mirae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plored multiple-role coping strategies(MCS) of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under 

age 18, and examined group difference in situational  context in work and family domains, personal 

characteristics, multiple-role experience and adjustment. A total of 271 working moth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Six-clusters were identified usiong cluster analysis based on participants’ scores on the MCS 

factors; “Role-detached Strategy Group(group 1), Coping within Family Group(group 2), Low 

Self-rewarding Group (group 3), Low Cognitive Restructuring Group(group 4), Active Coping Group(group 

5) and Passive Coping Group(group 6).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were found on observed 

variabl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various patterns in MCS and suggests effective 

interventions for each group in multiple role accomplishment.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and recommendable topics for futur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multiple-role, coping strategy, working mothers, work-family, cluster analysis


